
GIST, 법무‧회계법인 대표 2인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청렴도 향상 노력 박차

- 청렴의무 준수 관련 청렴취약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발굴… 청렴도 개선 
및 시정 권고 등 청렴취약분야 개선 활동 기대

- 총장이 청렴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맡는 등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 청렴도 향상과 
올바른 청렴의식 확산 위해 모든 구성원 노력

▲ (왼쪽부터) 임기철 총장, 양지회계법인 박효석 대표회계사, 법무법인 일이삼 심재훈 대표변호사, 김상돈 교학부총장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기관 청렴도를 향상시켜 모범적인 청렴 기관

이자 신뢰받는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 회계와 법률 분야 전문가 2명을 청렴시민감사

관으로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GIST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올해 신규 위촉된 ▴법무법인 일이삼 심재훈 대표변호사

와 ▴양지회계법인 박효석 대표회계사는 과학기술, 교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하며 부패 요인을 지적‧발굴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GIST가 수행하는 업무, 사업에 

대해 감시‧평가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 및 시정을 건의하는 등의 업무를 

1년간 수행하게 된다.

위촉식은 4월 29일(월) 임기철 총장, 김상돈 교학부총장, 법무법인 일이삼 심재훈 

변호사, 양지회계법인 박효석 회계사, 행정안전처 성기욱 총무팀장 등 5명이 참석

한 가운데 행정동 5층 총장실에서 열렸다.

GIST는 종합청렴도 3등급 이상 달성을 목표로 총장이 직접 청렴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올해부터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매년 외부 전

문가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함으로써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나 사업 중 청렴

취약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나 운영 실태 관련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청렴시민감사관은 GIST가 수행하는 업무 또는 사업에 대한 청렴취약분야의 감시‧평
가 등을 통해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거나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또는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총장에 건의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임기철 총장은 “청렴도 향상과 올바른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구성원 모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렴시민감사관을 설치하는 등 청렴도 제고

를 위한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렴도 향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GIST는 이날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장 수여식 후, 청렴교류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고 자문활동 강화를 위한 청렴시민감사관 및 청렴자문단 연석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오는 5월 청렴도개선특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 


